




항문낭질환
제가 병원에 있을때 많은 숫자의 애완견들이 항문낭질환에 걸린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문낭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항문낭은  항문 피하 부분에 4시와 8시 방향에 두부분에 위치되어있는데 이 항문낭은 아주 강한 냄새를 풍기는 분비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스컹크가 지독한 냄새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항문낭같은것입니다.  이 항문낭에서 생산되는 분비물은 흔히 대변을 볼때 조금씩 배출하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위협을 느끼거나 겁을 낼때 이 분비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분비물이 나오는 도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강아지가 가는곳마다 이 분비물이 조금씩 나와서 악취를 풍길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분비물은 아주 두꺼워서 보통 도관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생기는 이유는 음식에 변화가 원인이 될수도 있고 분비물생산자체의 변화비롯되어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생산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생산하게 되면 항문낭이 꽉차서 항문낭이 부어오르고 고통때문에 괴로워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문낭이 감염이 되면 아주 얇고 악취를 풍기는  분비물을 배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들이 그 항문낭이 있는 항문주위를 핥는다면 다른 신체부위에도 박테리아균이 전염되어서 편도선염이나 피부염증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항문낭염증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종기로 발전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고름이 차고 그 고름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흔히 항문낭에 고름이 계속차고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터지기도 합니다. 많은 애완견들이 항문에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일들을 흔히 보게됩니다. 
항문낭질환에 증상은 흔히 애완견들이 엉덩이를 땅이나 바닥에 질질 끄는 행동을 보이고 바닥에 이 분비물이가끔 묻어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항문부위를 핥기 위해서 갑자기 뒤로 돈다든지 꼬리부위와 항문부위를 심하게 핥는 증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꼬리부분이나 뒷부분을 만지거나 드는것에 대해서 반항을 보인다든지 변비 그리고 피가 섞힌 고름을 배출할수도 있습니다. 
항문낭질환의 치료방법으로는  손으로 항문낭액을 짜주는 것이 있는데 흔히들 집에서 목욕을 시킬때나 항문낭질환에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떄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문낭염증에 감염이 되었다면 병원에 가셔서 항문낭을  세척받고 그후에 항생제 주사와 소염제주사를 맞아야 합니다.가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항문낭 제거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항문낭을 아예 제거를 한다면 나중에 다시 재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항문낭 제거수술은 항문낭염증이 치료를 한뒤 다시 재발을 한다면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문낭질환의 예방방법은 적당한 운동과 주기적으로 항문낭을 짜주는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목욕전 항문낭을  짜주셔야 하고 만약에 항문낭에 염증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경우 항문낭 제거술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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